
- 1 -

                       



- 2 -

2027 싱가포르 국제 식·음료 박람회 
참가기업 모집안내

□ 행사 개요

□ Why SIGEP ASIA 2027?
  ○ 한국 드라마, 영화 등 K-Content 열풍에 힘입어 싱가포르 등 동남아 시장에서 K-푸드

     및 한국산 카페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최고조

  ○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US$10만불을 상회하는 선진국으로 식품의 약 90%를   

     수입에 의존. 프리미엄, 건강(저당·저나트륨), 편의식·간편식 수요가 강하고 외식 및 배  

     달 플랫폼(Grab, Deliveroo 등)이 보편화되어 있는 고소득·도시형 소비국가

  ○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식품수도(Food Capital)로 인정받고 있으며, 2023년 소비재 식품  

     수입액이 US$119억달러에 달하고 있음   

  ○ 동 전시회는 Speciality Food & Drinks, Speciality Coffe&Tea Asia, Food2Go 등 5개 

     행사가 동시 개최되며, 세계 각국에서 초청된 바이어와 참관객 등 1.4만 명이 참석

구  분 세 부 내 용

전시회명 (국문) 2027 싱가포르 국제 식품 음료 박람회
(영문) SIGEP Asia & Restaurant Asia 2027�

시기/장소 2027. 7. 14(수) ~ 7. 16(금),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

전시기업 30개국, 350개사(10,000 s/m)

주요전시품
Food & Beverage, Specialty Coffee&Tea, Bakery & Dessert, Food
Service & Kitchen Equip., Food Ingredient, Liquor, F&B Technology 
& Solution, Restaurant & Cafe related Equip. 

참관객수(‘26) 14,000명, 초청바이어 160명(40개국), 상담건수 5,700건

홈페이지 sigepasia.com.sg,  restaurantasia.com.sg

행사성격 B2B Trade Show 전문전시회

동시개최행사 Speciality Food & Drinks, Speciality Coffe & Tea Asia

부대행사 Hosted Buyer Program, 1:1 Business Matching, Singapore Coffee
Competition, Big Idea Food Competition

주최/주관 IEG AsiaŒ (*글로벌 전시기업 이태리 IEG그룹의 싱가포르 법인)

  Œ Italian Exhibition Group(IEG)사 개요
    - 세계 20위의 글로벌 전시주최사로 본사는 이태리 Rimini에 소재하고 있으며, 밀라노 

      증시 상장기업. 매년 세계 각국에서 56회의 전시회와 160회의 컨벤션 행사를 개최

    - 주요전시분야 : 식·음료, 보석패션, 웰니스스포츠, 여행관광, 라이프스타일.엔터테인먼트,

                    그린&테크놀로지 등

  � SIGEP Brand Show
    - 45년 역사를 가진 SIGEP Rimini는 세계적인 F&B전시회로 매년 160개국에서 1,200개

      기업, 18만명이 참가하는 유명 전시회 (*이태리, 싱가포르, 중국에서 브랜드쇼 개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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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하고 있어 한국식품의 테스트 마켓으로서 싱가포르는 물론 인접 아세안 시장 진     

     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역할  

  ○ 특히, 동 전시회에는 Specialty Coffee & Tea 특별관이 구성 운영될 예정으로 한국

     의 커피원두, 커피제조기계, 로스터, 그라인더, 스페셜티 티, 시럽/플레버, 티백, 캡슐

     정수기 등 커피와 Tea관련 제품 및 기기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   

□ SPECIALTY COFFEE & TEA Asia 전시회(동시개최 행사)
  ○ 유망품목 : Blenders, Coffee / Tea Dispensers, Coffee Beans, Coffee Brewing

               Equipment, Coffee Grinders, Coffee Pods / Capsules, Cups and Minicups

               Dairy Products, Espresso Machines, Finished Coffee Products, Milk 

               Alternatives, Roasting Equipment, Specialty Tea, Syrups & Flavourings,

               Tea Bags, Tea Leaves, Water Treatment

  ○ 싱가포르커피협회(Singapore Coffee Association) 주관 특별이벤트

     

행 사 명
 Singapore National Barista Championship (SNBC), 
 Singapore National Latte Art Championship (SNLAC), 
 Singapore National Brewers Cup (SBRC), 
 Singapore National Brewers Cup (SBRC), 

□ 전시장 배치도

□ 전시회 참가비용 및 참가기업 지원계획
  1) 전시회 참가비 
    ○ 전시부스 임차료 : 조립식부스(기본형, 3x3m)    SGD 5,985 (USD 4,995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“    (스마트형, 3x3m)  SGD 7,101 (USD 5,850)

       *부스별 형태별 세부내용 및 가격 : 첨부 참조

    ○ Registration Fee : SGD 250 (참가기업 당)

  2) 참가기업 특전

    ○ 주최측 초청 바이어와 상담주선 : 해외 초청바이어 160명 +로컬바이어 50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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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- 주최사 1:1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     

    ○ GTEP사업(청년무역인 양성사업)과 연계, 한국대학생 부스운영/통역 요원 지원

       - 참가기업당 1∼2명 배당 (*숙식비는 참가기업, 항공임은 대학교 부담조건)

    ○ 주관사와 협의, 최적의 부스 위치 배정 등 비품임차 등 행정적 지원 등

□ 참가문의 및 신청 
   ○ SIGEP Asia 한국 에이전트 : ㈜케이엑스비션스 대표 김상욱 (010-6431 2957) 

   ○ 신청방법 : 첨부 참가신청서 작성, 이메일 제출 (kimsw118@gmail.com)

첨 부 : 전시회 브로슈어  1부

       참가신청서  1부    

       참고자료(싱가포르 시장진출 방안) 1부     =끝=

mailto:kcs.fdmalaysia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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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참고자료>  

싱가포르 시장 잠재력 및 활용방안 

1. 싱가포르의 아세안 내 위상

○ 무역 허브 : 

   싱가포르는 항만·항공 물류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. PSA 항만은 세계 2위 컨테이너  

   물동량, 창이공항은 아시아 허브 → 아세안 전역으로의 재수출 거점 기능.

○ 자유무역협정(FTA) 네트워크 : 

   싱가포르는 아세안 FTA 회원국이며, RCEP·CPTPP 등 다수 메가 FTA에 가입. 이를 활  

   용하면 무관세/저관세 진출 루트 확보 용이.

○ 금융·법률 안정성 : 

   해외 기업의 ‘지역본부(Regional HQ)’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도시. 글로벌 식품기업  

   들도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베트남으로 확장.

2. 아세안 식품·음료 시장의 매력

○ 인구 규모: 

   아세안 전체 약 6.8억 명(2025), 젊은 소비층 비중이 크고 중산층 확대 중.

   시장 성장성: 가처분소득 상승 → 가공식품, 외식, 건강·프리미엄 식품 수요 증가.

○ 국가별 특성:

   말레이시아·인도네시아 : 할랄 식품 최대시장 (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).

   베트남·필리핀 : 외식·가공식품 소비 급성장.

   태국 : 자체 식품산업 강하지만, 고급·수입 프리미엄 수요 있음.

3. 싱가포르를 통한 진출 경로

○ 재수출 허브 : 

   싱가포르의 식품 수입액 중 상당 부분은 국내 소비 외에 말레이시아·인도네시아·브  

   루나이 등지로 재수출됨.

○ 테스트베드: 

   싱가포르 소비자는 까다롭고 브랜드 지향적이라, 여기서 성공하면 아세안 다른 시장으  

   로 확장할 때 신뢰도/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.

○ 할랄 인증 연결: 

   싱가포르 MUIS 인증은 말레이시아·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권에서도 신뢰도가 높아 아세  

   안 무슬림시장 진출 교두보로 활용 가능.

○ 전시·박람회 활용: 

   SIGEP Asia와 같은 싱가포르 대형 박람회는 아세안·중동 바이어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 

   자리 → 한 번 참가로 다수 시장 타깃 가능.

4. 한국 기업 관점의 전략 포인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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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싱가포르 HQ → 아세안 확장: 

  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싱가포르에 유통·물류거점을 만들고, 이를 기반으로 말레이시아  

   /인도네시아/베트남에 재수출.

○ 할랄 대응 필수: 

   아세안 시장은 무슬림 인구가 절대 다수 → 한국 제품(라면, 소스, 간식, 음료 등)은     

   MUIS 인증 확보 후 확장해야 진입이 수월.

○ 브랜드 포지셔닝: 

   싱가포르에서 “프리미엄·건강·K-컬처” 이미지로 성공 → 아세안 신흥시장에서는   

   “글로벌 트렌드 상품”으로 어필 가능.

○ 가격·패키징 차별화: 

   싱가포르는 고소득자 위주지만, 인도네시아·필리핀·베트남은 가격 민감 → 현지화된  

   패키징(소용량, 저가 라인업) 필요.

○ 온라인 플랫폼 활용: 

   싱가포르에서 Shopee, Lazada와 같은 아세안 전역 커머스 플랫폼을 거점으로 삼으면 초  

   기 투자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.

<SUMMARY>:

- 싱가포르는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“테스트 베드 + 허브” 역할 수행

- 싱가포르에서 브랜드 신뢰 확보 → 아세안 바이어 접근

- 재수출 물류 인프라 → 말레이시아·인도네시아 확산

- MUIS 할랄 인증 → 이슬람권 시장 확대


